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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 선정…높은 효과 강조 

▶ 美 필라델피아에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리는 알츠하이머 국제 학회 

▶ 샤페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누세린’, 치매 모델 '동물실험'에서 ‘아두카두맙’과 비교 데이터 소

개 예정 

 

[2024-06-11] 샤페론이 ‘AAIC 2024’에 참가해 ‘누세린’에 대해 발표해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면역 혁신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페론(378800, 대표이사 성승용)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AAIC 2024)'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AIC 2024’는 치매 관련 질환의 연구와 치료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 중 

하나로, 매년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샤페론은 이번 학회에서 

‘치매 동물 모델에서 누세린(NuCerin)의 치료 효능 및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

정이다. ‘누세린’은 샤페론이 개발한 'GPCR19’ 작용제로, 염증 발생 및 활성에 관여하는 두 가지 신호를 

모두 억제해 높은 항염증 효능을 나타내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샤페론 연구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모델 쥐에서 누세린의 경구 투여가 인지 기능 개선에 탁

월한 효과를 보였다”며, “누세린은 뇌의 면역을 담당하는 미세아교세포의 식작용(phagocytosis)을 활성

화시켜, 치매 원인 요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Amyloid-β plaque) 축적과 신경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히 우수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혈액 내 단백체 분석으로 치매의 진단과 누세린의 효능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바이오마

커를 발굴했다”며, “현재,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지를 연구 중이며, 알츠하이머 환자에서도 정상인 대

비 증가한 바이오마커 수치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샤페론은 지난 4월 5일에서 10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도 선

정돼 적응성 면역관문과 선천성 면역관문을 동시에 저해하는 나노바디 이중항체인 파필리시맙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동아ST와 나노바디 기반의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바이오 USA에 참석해 미국 자회사 허드

슨 테라퓨틱스의 재니스 맥코트 대표와 본사 사업개발총괄 이종은 전무 등 글로벌 기술이전과 사

업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유럽, 남미, 중국, 일본 등 세계 10여 개국의 

제약사 30여 곳과의 일대일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을 실시한 바 있다. 


